
커먼즈로서의 도시
*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2015년 11월 14일자로 게시된 글 “The City as
Commons: The Conference”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

된다. 

 

커먼즈로서의 도시

옮긴이 : 정백수

 

지난 주 이탈리아의 볼로냐에 매력적인 200여 명의 커머너들이 모인 걸로 미루어 판

단하건대, 커먼즈 옹호의 새로운 주된 전선이 도시라는 집중점에 모였다고 선언해도

무방하다. 개최된 행사는 “커먼즈로서의 도시: 도시 공간, 공통재, 시 거버넌스를 다

시 생각하기”(The City as a Commons: Reconceiving Urban Space, Common Goods
and City Governance)라는 제목의 컨퍼런스(학술대회)였으며, 이 컨퍼런스는 랩

겁(LabGov, LABoratory for the GOVernance of the Commons), 국제커먼즈연구협

회(IASC,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ommons, ), 포드햄로스쿨

도시법 센터(Fordham Law School’s Urban Law Center), LUISS 로마법학교1에 의해

개최되었다.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주목할 만한 도시커먼즈(urban commons) 기획들이 있었지만,

이 행사는 창조적 에너지, 사람들과 생각들의 다양성, 열정과 목적의식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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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llier.org/blog/city-commons-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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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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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시는 이 행사의 완벽한 주최자였다. 이 시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개척자 역

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역할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도시커먼즈를 위한 협동에 관한

조례>(Regulation on Collaboration for the Urban Commons)인데, 이 조례는 동네

들과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 공간들�텃밭(정원), 공원, 유치원, 낙서 청소�을 위한 자

신들의 기획을 제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를 매우 생동감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은 세계 전역에서 온 커먼즈 혁신가

들의 다양성 그 자체이다. 도시 퍼머컬처 농업가, 오래된 공항들을 메트로폴리스 커

먼스로 전환시키는 것을 연구해온 연구자, 도시 개발의 모델인 ‘작은 가정 생태 마

을’(tiny home eco-villages) 전문가, 한국의 협동적 도시 서울에서 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활동가들, 시리아의 이주자들이 피난처가 될 가정들을 이탈리아에서 찾는 것

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돕는 ‘유목적 커먼즈’를 서술하는 전문가 등등.

 

우리는 바르셀로나의 한 시 공무원으로부터 ‘바르셀로나 엔 꼬무’(Barcelona en
Comú)에 대한 발제를 들었다. 이는 시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을 다시 만들려고 시도

하는 시민 플랫폼으로서 사회 정의와 시민 참여에 강조를 두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

정부는 도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비전의 일부로서, 에어비앤비(Airbnb)가 임대료를

올리고 튼실한 동네들을 공동(空洞)화시켜 밤을 새우는 관광객들을 위한 죽은 지대

로 만든 이후에 에어비앤비를 금지시켰다.

 

브룩클린에 터를 둔 기획인 ‘596 에이커즈’(596 Acres)는 비어 있는 공공지의 거대

한 목록을 만들어서 동네들이 일정한 땅을 공동체 텃밭, 오락, 학습을 위해 기능하는

커먼즈로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유비쿼터스 커먼즈’ 기획은 사람들이 수많은 장치들로부터 자신들이 생성하는 개인

데이터들이 특히 도시 맥락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통제하는 것을 돕도록 고안된 본보

기적인 법적/기술적 툴킷이다.

 

이 컨퍼런스가 국제커먼즈연구협회가 도시커먼즈를 다룬 제1회 주제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꽤 많은 학자들, 특히 젊은 학자들이 참석했다. 따라서 자원으로서의 커먼즈

http://www.596acres.org/
http://www.ubiquitouscommons.org/


와 관련된 전통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많은 학술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커먼즈 활동가 헬프리히(Silke Helfrich)와 이탈리아의 디자인 전략가인 에지오 만지

니(Ezio Manzini)가 주목할 만한 기조발제를 했다. 헬프리히는 자신의 �2040년의

도시(골) 커먼즈를 상상하기�(“Imagining the (R)Urban Commons in 2040”)에서

커먼즈로서의 도시가 2040년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자신의 전망을 피력했다.

 

대학 기반의 디자인 랩들의 네트워크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혁신 디자

인’(Design for Social Innovation for Sustainability, DESIS)의 창립자 만지니는 또

하나의 생각 깊은 기조발제에서 도시들이 관계들의 세계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했

다. 도시커먼즈는 “유동적인 형태들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커먼즈들을

실제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고정된 디자인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법, 이론, 도시 거버넌스에 대해 진지한 독서를 일정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예일 법

및 정책 평론』(Yale Law and Policy Review)에 곧 실릴 포스터(Sheila Foster)와 이아

이오네(Christian Iaione) 공저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은 커먼즈로서의 도시

라는 생각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개괄하고 있으며, 도시들을 위한 일련의 협동

적·다중심적 거버넌스 전략들을 제안하고 있다.

 

바우엔스(Michel Bauwens)와 나는 ‘개방적 협동조합주의’와 특히 우버(Uber), 에어

비엔비와 같은, 사회 공동체들을 착취만 하지 거기에 재투자하거나 혜택을 공유하지

는 않는 ‘죽음의 별’ 플랫폼들2에 대항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모델들을 고안하

려는 새로운 노력에 대해 단상에서 대담을 했다.

 

이 컨퍼런스가 아주 많은 에너지를 뿜어냈기에, 나는 미래에 도시커먼즈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획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도시를 커먼즈로서 관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새롭고 더 집중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다행히도,

도시커먼즈를 다루는 국제커먼즈연구협회의 제2회 주제 컨퍼런스가 2017년으로 이

미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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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sis-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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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65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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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uiss.edu/university [본문으로]1.
‘죽음의 별’(Death Star)은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조그만 행성 정도의2.
크기를  가진  거대한  이동  구조물이다 .
‘Structure3C’(http://www.structure3c.com/phone/index.html)의  빌  존스

턴(Bill Johnston)이 우버, 에어비앤비 등을 이 ‘죽음의 별’에 빗대었다고 한

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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